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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물

□ LH는 전국 관할 옹벽·사면의 상태변화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위험징후를 최대 3일 전에 예측할 

수 있도록 AI 기반 스마트 계측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선제적 안전관리체계를 강화

○ 전국 LH 관할 옹벽·사면 중 중점관리가 필요한 옹벽 80곳에 고정밀 센서를 설치하고 변위·

기울기 등 계측데이터를 AI로 분석하여 시설물의 이상징후를 실시간으로 감지

 - 육안점검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시설물의 미세한 변화를 센서로 지속 측정하고 축적된 계측데이터를 

AI로 분석하여 위험징후를 조기에 파악

 - 집중호우·폭설 등 재난상황에서 발생하는 계측데이터와 강우패턴을 AI가 반복 학습·분석하여 

기상변화에 따른 옹벽·사면의 위험도 분석기능을 강화

○ AI 학습을 기반으로 위험징후 예측성능을 높이고 24시간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사고 발생 

최대 3일 전에 위험징후를 예측·경보하는 예방형 안전관리체계를 구축

 - 과거 계측데이터와 재난상황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학습하여 시설물의 이상변화를 조기에 식별하고 

위험징후 탐지·예측의 정확도를 향상

 - 위험징후 발생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에 위험 가능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

취할 수 있도록 사고 예방을 위한 대응시간을 확보

□ 디지털 트윈 기반 3차원 관제와 전기비저항 탐사를 연계하여 옹벽의 외부 변형뿐 아니라 내부상태까지 

분석하는 정밀 안전진단체계로 고도화

○ 현장 옹벽을 디지털 트윈 기반 3차원 모델로 구현하고 구조물 단면 시뮬레이션과 위험도 평가

결과를 실시간으로 시각화하여 위험부위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

 - 현장 상황과 계측정보를 3차원 가상공간에 구현하고 위험도를 실시간으로 표출하여 시설물의 

미세한 변화와 위험부위를 신속하게 파악

 - 센서 기반 계측정보와 3차원 시각화를 연계하여 시설물 상태와 위험도 변화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

수 있는 디지털 기반 관제기능을 강화

○ 전기비저항 탐사를 추가하여 기존 센서계측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옹벽 배면의 내부상태까지 

분석하고 AI·디지털 트윈과 연계한 안전진단 정확도를 향상

 - 전기비저항을 활용해 옹벽 배면의 상태를 분석하고 센서계측 결과와 함께 활용하여 외부 변형과 

내부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진단

 - 센서 계측·AI 위험예측·디지털 트윈 시각화·전기비저항 탐사를 연계하여 실시간 감시에서 위험

예측과 정밀진단까지 이어지는 디지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

 ※ 출처 : 한국토지주택공사(2026.09.21), 한국토지주택공사(LH), AI 기반 옹벽 안전관리 한층 고도화. 옹벽 위험 

징후 더 빠르고 정확하게 잡는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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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험예측 및 안전관리 고도화


